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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탐스0.4mg 한국인 임상, 유효성•안전성 입증”
비뇨기 심포지엄 대구·부산 개최...한미탐스0.4mg 임상3상 결과 등 발표
[image: ]<사진> 지난 16일 개최된 대구 비뇨기분야 신제품 심포지엄 현장.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미탐스0.4mg 임상 3상 결과는 기존 탐스로신0.2mg 대비 1차 치료제로서 0.4mg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점이 매우 의미가 크다” (한양의대 이승욱 교수).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 www.hanmi.co.kr)은 최근 출시한 한미탐스캡슐0.4mg(탐스로신0.4mg) 등 비뇨기 신제품 최신지견을 나누는 전국 심포지엄을 대구와 부산에서 잇따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지난 16일과 18일 각각 대구와 부산에서 지역 의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대구 심포지엄은 윤여득 원장(중앙 비뇨기과)과 손병우 원장(선 비뇨기과)이 공동좌장을 맡았으며, 이승욱 교수(한양의대)와 권준범 과장(대구 파티마병원)이 연자로 참석했다. 또, 부산 심포지엄은 박영호 원장(박영호 비뇨기과)을 좌장으로, 김태효 교수(동아의대), 신동길 교수(부산의대)가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한미탐스0.4mg은 아시아 최초로 임상 3상을 통해 인정받은 전립선비대증 1차 치료제로, 탐스로신0.4mg은 전세계 67개국에서 처방되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0.4mg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 없었다. 

이번 전국 심포지엄은 ▲탐스로신0.4mg의 유효성 및 안전성 ▲비뇨기질환 복합제 개발의 필요성 ▲한미약품이 현재 개발 중인 비뇨기분야 복합신약 등의 주제들이 발표됐다.

한미약품 마케팅팀 박명희 상무는 “탐스로신0.4mg은 전세계 67개국에서 처방되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의 대표 약제”라며 “이번 대구와 부산 심포지엄을 통해 비뇨기질환 치료에서 한미탐스0.4mg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탐스0.4mg은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받은 만45세 이상 남성 대상으로 탐스로신0.4mg을 투여한 임상3상을 통해, 탐스로신0.2mg 대비 IPSS(국제 전립선증상 점수)가 약 71% 더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또, 탐스로신0.2mg 대비 하부요로증상(배뇨 관련 이상증상)이 빠르게 개선됐으며, 안전성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의 비뇨기 전국심포지엄은 서울(22일), 인천(24일), 광주(24일)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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